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주에 따

라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

존의 수도권 인구집중과는 별개로 세종특별자치시, 혁

신 및 기업 도시로의 기관 및 기업 이주는 우리나라 인

구이동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은 2010

년까지 양(+)의 순이동(총전입-총전출)을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 음(-)의 순이동으로 변화하였다. 또

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순이동의 절대 수

준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충

청(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및 강원권

은 2005년까지 음의 순이동을 나타냈지만 2006년부

터 양의 순이동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

치도는 2010년 이후부터 양의 순이동으로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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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이동

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인구이동은 행정중

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개발과 혁신도시1) 및 

기업도시2) 사업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관 

이주와 입주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계획 

발표와 건설을 통하여 인구이동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이

동 변화와 별도로 우리나라 전체의 총전입 및 총전

출 규모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과 

2013년 전국의 총전입(총전출) 규모는 각각 900만 

9,441명과 741만 1,784명으로 연평균 약 1.49% 수

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인구 대비 총전

입(총전출) 비중도 2002년 19.35%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다가 2006년에 일시적으로 19.07%로 반

등하였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14.4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전반적인 인구이동 규모

가 200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 인구구조 변화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증가율의 정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

으로 2002년 7.37%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 5.50%로 반등하였지만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 후 2013년에는 2.89% 수준

을 나타냈다. 결국 전체 인구이동 수준이 높을 때 경

제성장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migration)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하여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인구이동과 교역을 대체재

(substitutes)로 보는 모형으로 전통적인 Heckscher-

Ohlin 무역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즉 임금 수준이 노동

생산성보다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인구가 이동하

여 전 세계 생산량 수준이 증가하며 국가 간 임금 수준

이 수렴(convergence)한다는 이론이다.

둘째, Borjas(2000)의 노동시장모형(labor market 

model)으로 이민(immigration) 유입으로 노동공급곡

선이 이동하여 균형임금 수준이 하락하지만 자본보유

자의 편익이 증가하여 전체 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민을 통하여 증가한 전체 소득 부분

을 이민잉여(immigration surplus)라고 정의한다. 

셋째, 인구이동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는 모형으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유

입)을 통하여 가용노동인력이 증대되고 기술력을 보

유한 인력들이 유입됨에 따라 인적자본 축적이 가능

해지며 이를 통하여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Barro and 

Sala-I-Martin(1995)과 Acemoglu(2009) 등은 1인당 

GDP가 상이한 국가  및 지역이 인구이동을 통하여 경

제성장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 연구 주제인 인구이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성장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왕형근(2006), 

김정훈(2010),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 등이 수

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연

구에서는 인구이동을 단순히 광역권 차원의 지역 간 

1)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산학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주제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정부는 2005년 8월 태안군, 무주군, 원주시, 충주시, 무안군, 영암 · 해남 등 6곳을 선정하였으며, 무안군은 산업교역형, 원주와 충주
는 지식기반형, 무주군, 태안군, 영암 · 해남은 관광레저형으로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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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한정하여 분석한 것이 다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이동도 고려하여 인구이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

석한다. 

그다음으로 인구이동을 다양하게 정의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광역권 차원에서는 지역 간 이동과 지

역 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 차

원에서도 지역 내 이동 외에도 지역 간 이동을 세분

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차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인구이동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인구이동을 통하여 지역 간 소득격차가 감소하

는지 혹은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즉 경제성장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지역 간 1인당 소

득의 수렴(convergence)과 발산(divergence)이 인구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본 분석에서 설

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 세종

특별자치시, 혁신 및 기업도시로의 기관 이주에 따라 

과연 경제성장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

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지역 간 경제성장과 인구이동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Barro and Sala-I-Martin(1995)과 Acemoglu(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인당 경제성장률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할 때 어떠한 형태로 이 격차가 줄어들

어 지역 간 1인당 소득수준을 수렴하는지에 대한 가

설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왕형근(2006)은 우리나라 지역의 인구 

증감률이 지역의 1인당 소득 증감률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성장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 인구 증가율은 지역의 1인당 소

득 증가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구수준 

변화를 통하여 지역 간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2010)은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증감률이 

지역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추정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

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수렴가설이 성립한

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에서는 앞의 두 연

구와 달리 인구증감률이 아닌 지역별 인구이동 변화

율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이동은 1인당 생산

성 수준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이동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생산성이 증가해 

발산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구이동을 포함하지 않은 지방재정

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수렴에 관한 연구로 김종구

(2008) 및 김현아(2007) 등의 연구가 있다. 

본 논문과 달리 인구이동 혹은 인구변화율이 어떠

한 경제변수에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한 연구도 있다. 

왕형근(2006)은 1인당 소득이 지역별 인구변화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현아(2013)는 

기대소득, 대학생 이상 학생수, 도로연장, 1인당 복지

지출, 공시지가, 전세가격, 1인당 지방세 등이 지역 인

구이동에 어떠한 형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

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이상호(2010)의 연구도 있다. 

3. 본 논문의 차별성 및 기본 아이디어

본 논문은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주

목한다는 측면에서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변창욱, 최윤기, 김동

수(2011)의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자료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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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자료 외에

도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창욱, 최

윤기, 김동수(2011)에서 전기 종속변수가 설명변수

로 이용되었지만 이 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검증은 시

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데, 본 논

문에서는 내생성 검증을 시도하였고 내생성을 보완

하는 추정방법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에서는 인구

이동 변수 외에 다른 설명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인구

이동으로 인한 효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왕형근(2006)에서도 지역별 인구 변화율

이 지역별 1인당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지만 인구 변화율 외에 다른 변수를 고려하

지 않았으며 전기 종속변수의 내생성도 고려하지 않

았다.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 자료는 이용하지 않

고 광역권 자료만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1인당 소득 변화를 

분석할 것이며 김정훈(2010)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지

역경제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의 특성을 통제하여 인구

이동 효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

단체의 연도별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인

구이동을 통하여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가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내 

인구이동과 지역 간 인구이동이 경제성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자료 분

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및 임의효과(random  

effects) 추정방법(estimation methods)을 이용할 것이며 

전기 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s)의 내생성 

(endogeneity)을 감안하여 시스템 일반화된 적률법 

(system method of moments estimation)을 이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

구가 이동하면 고소득 지역의 경제성장 수준을 약화

시킬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

진하여 지역 간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이 발생한다고 본

다. 과연 지역 간 및 지역 내 인구이동을 통하여 지역별 

소득 수준의 수렴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인구이동과 별도로 15세 이상 인구를 설

명변수로 이용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전반적인 증가

가 지역별 소득 수준 수렴을 유발하고 있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조세변수가 지역별 소득 수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인구이동과 경제성장의 관계

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며 인구이동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추정방법과 변수 및 자료

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

다. 마지막 장에서는 인구이동 및 지방자치단체 유형

에 따른 경제성장 패턴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구이동과 경제성장

1.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성장

인구이동을 통하여 경제성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인

구이동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

이 증대된다. 이는 사실 경제가 성장하면 인구이동이 

유발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여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3) 

<표 1>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이동의 한 

3) �인구이동과 경제성장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임. 그러나 본 논문의 자료가 약 13년 정도의 
자료이므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충분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은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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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인 총전입 증감률과 경제성장률인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감률과의 상관계수를 산정한 

것이다. 결국 인구이동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인구이동이 증가하면 경제

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인구 증감률과 지역별 경제성장

률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

다. Barro and Sala-I-Martin(1995)과 Acemoglu(2009)는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지역별 1인당 소득 수

렴현상이 촉진된다고 하였다.

지역 간 경제성장 수렴은 크게 β수렴과 σ수렴으

로 구분할 수 있다. β수렴은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 or product) 기준으로 가난한 지역이 부유한 

지역을 따라잡는다(catch up)는 개념이다.  σ수렴은 

1인당 소득의 지역 간(국가 간) 격차가 감소한다는 개

념으로 지역 간 1인당 소득의 로그값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

이외에도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간 경제 격차의 

수렴을 절대적 수렴(absolute convergence)과 조건

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기술 수준이 동일하고 저축률, 인구증감률, 감

가상각률 등이 동일한 폐쇄경제에서는 초기의 1인당 

자본 수준의 차이로 1인당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1인당 자본 수준의 차이로 가난한 지역의 

경제성장률(자본축적률)이 부유한 지역의 경제성장

률(자본축적률)을 능가함에 따라 가난한 지역과 부

유한 지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동일해진다는 것이 

절대적 수렴의 논리다. 

조건부 수렴은 지역 간 기술 수준이 상이하고 저

축률, 인구 증감률, 감가상각률 등도 상이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지역은 서로 다른 정상 수

준(steady state)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 만일 특정 지

역이 그 경제의 정상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일 때 여타 

지역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

부 수렴에서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1인당 

소득이 동일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신고전학

파 모형(neo-classical model)에 의하면 수렴속도와 

정상 수준과의 격차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성장률이 

나타난다고 하였다.5)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6) 1인당 소득, 

y의 초기값과 T기 값을 각각 y0와 yT로 정의하고 일

정한 성장률(r)로 변화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한다.

yT = y0(1+r)T	 <식 1>

 이때 <식 1>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총전입

국내
총생산

- - -

1인당 
국내총생산

0.9978*** - -

총전입 0.5314** 0.5374** -

주: ***, **는 각각 1%,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4년 8월 4일 검색).

표 1 _ 인구이동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

4) �김정훈(2010)은  수렴을 1인당 GRDP의 지역 간 변이계수 추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5) �현재 본 논문에서는 전기 종속변수 외에도 인구이동 변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되므로 이는 절대적 수렴이 아닌 조건부 수렴으로 보
아야 할 것임. 

6) �본 논문에서는 Barro and Sala-I-Martin(1995)과 Acemoglu(2009) 등이 제시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설명한 김정훈
(2010)의 연구도 차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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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yT) = log(yo) + Tlog(1+r)	 <식 2>

log(1+r) = 1
T[log(yT)-log(yo)] 	 <식 3>

그리고 log(1+r)은 log(r)과 유사하며 매클로린 전

개(Maclaurin expansion)를 적용하면 r로 간단히 산출

될 수 있다(단, r는 0에 근접한 작은 수여야 한다).

r~= 1
T[log(yT)-log(yo)] 	 <식 4>

<식 4>는 0기부터 T기까지 경제의 평균성장률이 

r로 일정함을 의미한다. 만약 T기(t=0, 1, 2, …, T) 동

안 N개 지역(i=1, 2, …, N)의 경제성장률이 수렴하

는 경우를 가정하는 가장 단순한 회귀분석모형은 다

음과 같다. 

riT = a0+a1log(yi0)+uit	 <식 5>

이때 a1이 0보다 작고, 초기 1인당 소득이 높으면 

경제성장률(riT)이 낮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각 지역 

간의 경제성장률이 수렴할 것이다. 

Barro and Sala-I-Martin(1995)에서는 경제성장

률을 연간 경제성장률로 제안하였고 이로 인해 riT 대

신 log(yit)-log(yit-1)를 대입하고, 초기값[log(yi0)] 

대신 전기값[log(yit-1)]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간 

자료 이용으로 인하여 패널자료가 되므로 지역의 관

찰되지 않은 특성과 시간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다음

과 같은 회귀분석모형을 제안하였다.

log(yit)-ln(yit-1) = a+βlog(yit-1)+ai+ηt+uit

<식 6>

이때 ai는 개별 지역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변수이

며 ηt는 연도더미변수(yearly dummy variables)를 의

미한다. 절대적 수렴가설을 고려하면 β값이 음의 값

을 가질 것이며, β는 수렴속도가 될 것이다. 

위의 모형에서 인구이동변수(M)를 고려하고 전

기변수를 좌측으로 이동하면 회귀모형식이 다음과 

같이 변한다. 

log(yit)= a+(1+β)log(yit-1)+ηMit+ai+ηt+uit

<식 7>

이때 1+β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며, η는 인구이동

변수(M)가 금기의 1인당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나타낼 것이다. 인구이동 변수(M)를 순유입 

변수로 정의하면 η값이 음(-)의 값이고 인구유입이 

증가할 때 1인당 소득 수준이 감소하여 지역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의 값

이고 인구유입이 증가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

하여 인구이동을 통하여 오히려 소득격차가 증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수렴은 전기 종속변

수뿐만 아니라 인구이동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수렴이며 β수렴으로 볼 수 있다. 

2. 인구이동 유형

인구이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동과 지방자치단

체 내의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개념상 2014

년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

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7)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동일 시도 내 이동’과 ‘타 시도 

7) �행정개념상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시군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치 기능이 없는 일반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기초자치
단체가 아님. 그러나 본 분석에 이용된 기초자치단체란 개념은 행정개념상의 그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근
거한 기초자치단체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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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순)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 시도 내 이동

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주하는 경우이

며 타 시도 간 (순)이동은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광역

자치단체로 이동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입장에서 

전입과 전출이 발생할 수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크

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동일 시

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서 강남구로 이동하는 경우이며 ‘동일 시도 내 타 시

군구 간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 간의 

인구이동이며 ‘타 시도 간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강

남구와 경기도 고양시와의 인구이동이다. ‘전체 순이

동’은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과 타 시도 간 

순이동을 합산한 개념이다.  

<표 3>에서는 2013년 현재 광역자치단체8)의 동

일 시도 내 이동 규모가 나타나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49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타 시도 간 순

이동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

별자치도 등에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특

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

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은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로 동일 지역 내 인구이동

이 증가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하여 지역 간 소

득 격차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

역 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지역 내 인구이동이 활발

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지역 내 인구이동 변수

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지역 간 순이동이 증가하면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1인당 소

득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이 역시 인구이동으로 인

하여 소득 격차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것으로 볼 

광역자치단체

동일 시도 내 이동 0 이상 

전체 순이동 타 시도 간 순이동 +, 0, -

기초자치단체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 0 이상

전체 순이동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 0, -

타 시도 간 순이동 +, 0, -

표 2 _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이동 유형

구분
동일

시도 내 이동
타시도 간 순이동

서울특별시 1,053,008 -100,550

부산광역시 358,352 -17,710

대구광역시 258,107 -11,351

인천광역시 297,446 22,035

광주광역시 155,265 -2,592

대전광역시 148,793 311

울산광역시 107,253 2,307

세종특별자치시 4,105 8,696

경기도 1,274,495 74,131

강원도 136,041 2,986

충청북도 139,959 3,113

충청남도 159,556 13,375

전라북도 189,665 -2,197

전라남도 151,466 -2,306

경상북도 201,206 -1,865

경상남도 293,031 3,794

제주특별자치도 60,607 7,823

전국 4,988,355 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4년 8월 5일 검색).

표 3 _ 광역자치단체별 인구이동 현황(2013년)
(단위: 명)

8) �기초자치단체의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타 시도 간 순이동 등은 지면관계상 기술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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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 간 인구이동 변수의 추정치

도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두 가

지 지역 간 순이동 변수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타 시도 간 이동 변수와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변수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III. 추정방법과 변수 및 자료설명

1. 추정방법

본 논문에서는 추정모형으로 <식 7>을 이용할 것이

며 인구이동 변수로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동

일 시도 내 이동과 타 시도 간 순이동을 이용할 것이

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동일 시도 내 동

일 시군구 내 이동,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이동, 

그리고 타 시도 간 순이동을 인구이동 변수로 이용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구이동 변수는 전년도 대

비 증가율을 이용할 것인데 이는 기존의 연구방법론

을 따른 것이다. 

<식 7>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종속변수 즉, 전년

도 1인당 소득변수[log(yit-1)]를 설명변수로 이용하

고 있기 때문에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이라고 하는데  전기 종속변수가 존재하

는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전기 종속변수의 내생성으

로 인하여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추정방법에 의한 추

정치가 비일치성(inconsistency)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생성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

데 본 논문에서는 Davidson and MacKinnon(1993)

이 제안한 회귀분석 기반 Durbin-Wu-Hausman(이

하 DWH) 검정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DWH 검정은 y1=β0+β1y2+β2x+u와 같은 추정모

형에서 y2의 내생성이 의심될 때 모형 외부에서 새

로운 도구변수(z)를 이용하여 y2=a0+a1x+a2z+v와 

같은 추정모형을 추정하고 이때 잔차항(v∧)을 이용

하여 y1=β0+β1y2+β2x+β3v∧+e를 추정하고 β3에 대한  

t-test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y2가 외

생적이라면 β3의 t-통계량이 작게 산정될 것이며 반

대로 내생적이라면 β3의 t-통계량이 크게 산정될 것

이다. 

DWH 검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 z가 필요한데 이 변수들은 내

생성이 의심되는 전기 종속변수와 상관성이 높아야 

하고 교란항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구변수로 지역별 순생산

물세와 15세 이상 인구의 로그값을 이용할 것이다. 

순생산물세는 지역 내 총생산물의 조세 부분에 해당

되는 개념이며 15세 이상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를 의

미하는데 전기 종속변수인 1인당 소득과 충분히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구변수로 이용

하였다.  

만일 DWH 검정을 통하여 전기 종속변수가 외생

적이라면 일반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fixed effects) 및 임의효과(random effects) 추정방법

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 종속변수가 내생적이라면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가 제

안한 ‘시스템 일반화된 적률법(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ion, 이하 시스템 GMM)’

을 이용할 것이다. 이 추정방법에서는 <식 7>을 1

계 차분(first difference)한 후에 전기 종속변수에 대

한 도구변수로 전기 종속변수의 과거값과 이를 차

분한 값의 과거값을 이용한다. 또한 ‘1단계 시스템 

GMM(one step 시스템 GMM)’ 추정방법이 아닌 

‘2단계 시스템 GMM(two step 시스템 GMM)’ 방법

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좀 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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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추정치(lower bias and standard errors)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Roodman 2009).

그리고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에서는 인구

이동 변수 외에 다른 설명변수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김정훈(2010)은 지역경제성장 관련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지방교부

세, 국고보조금, 자본지출, 경제활동인구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 변수 외에 다른 경제변수를 고

려하지 않은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의 연구방

법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다른 경제변수를 고려한 김

정훈(2010)의 연구방법을 확장모형으로 가정할 것

이다. 본 논문의 확장모형에서는 지역경제활동과 관

련된 변수들을 이용할 것인데 DWH 검정에 이용된 

지역별 순생산물세와 15세 이상 인구의 로그값을 이

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광역권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충분한 연도에 걸친 다양한 지

역경제변수를 구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두 변수

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지역별 경제활동 변수를 통

제하여 순수한 인구이동 변수가 1인당 소득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개별 인구이동 변수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개별 인구이동 변수들을 교대로 

삽입하여 추정하였다. 

 

2. 변수 및 자료설명

  

본 논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자료는 16개 광역시도

의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다.9) 1인당 소득

변수로서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에서 이용한 

취업자수 대비 지역 내 총생산(GRDP) 자료를 이용

하였는데 취업자수 1인당 GRDP 평균은 약 4,090만 

원이며, 극솟값과 극댓값은 각각 2,330만 원과 9,400

만 원이다. 인구이동 변수는 변화율 개념을 이용하

였는데 이는 왕형근(2006)과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

(2011)의 연구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동일 시도 내 이

동 변화율은 약 1%, 타 시도 간 순이동 변화율은 약 

30% 가량 감소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순생산물세는 평균적으로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는 평균 약 244

만 명 수준이다(<표 4> 참조).   

기초자치단체는 207개 기초자치단체의 2000년

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료가 제공되는 연도가 상이하기에 

불균형 패널자료가 되었다(<표 5> 참조). 또한 통계

청에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별 GRDP 자료를 제공

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분석

에 이용된 기초자치단체 현황은 <표 6>과 같은데 통

계청이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내 총생산, 인

구이동 변수, 총인구 등의 자료 연도가 서로 상이하여 

분석에 이용된 총자료 개수도 상이하다. 

기초자치단체 분석에서는 각 시군구별 취업자수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취업자수 대비 GRDP 자료

의 대용지표로 인구 대비 GRDP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1인당 GRDP 평균은 약 1,920만 원 

수준이며 극솟값과 극댓값은 각각 570만 원과 1억 

1,7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의 경우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 

변화율은 약 1% 가량 증가하는 반면,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변화율은 약 67% 감소하고 있다. 한

9)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연도의 자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음. 16개 광
역시도×13개 연도의 경우에 208개가 총자료 개수가 되어야 하지만, 전기 종속변수 이용에 따라 16개 광역시도의 2000년 자료는 
종속변수에서 누락되어 총자료 개수가 16개 적은 192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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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극솟값 극댓값
1인당 소득(십만 원) 409 150 233 940

동일 시도 내 이동 변화율 -0.0089 0.0709 -0.1914 0.2052 

타 시도 간 순이동 변화율 -0.3023 6.6129 -71.3087 28.6886

순생산물세(백만 원) 5,889,107 5,808,775 563,298 26,100,000 
15세 이상 인구(명) 2,436,000 2,374,000 397,000 9,952,000 

주:  1) 자료수는 192개임.
       2) 1인당 소득 및 순생산물세는 2005년 기준 가격이며 인구이동 변화율 변수는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4년 8월 5일 검색).

표 4 _ 광역자치단체 자료 설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극솟값 극댓값
1인당 소득(십만 원)* 192 119 57 1,170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 변화율* 0.0115 0.1728 -0.8827 1.8179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변화율* -0.6667 22.8660 -617.5000 374.0000

타 시도 간 순이동 변화율* -0.7887 13.2006 -476.0000 51.9286

순생산물세(백만 원)** 337,668 527,632 4,980 4,358,320 
15세 이상 인구(명)** 152,940 151,664 7,828 886,628 

주: 1) *, **의 자료수는 각각 1,633개, 1,511개임.
      2) 1인당 소득 및 순생산물세는 2005년 기준 가격이며 인구이동 변화율 변수는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4년 8월 5일 검색).

표 5 _ 기초자치단체 자료 설명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
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
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
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
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4년 8월 5일 검색).

표 6 _ 기초자치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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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타 시도 간 순이동 변화율은 79% 감소하였다. 타 시

도 간 순이동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본 논

문에서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가 분석에 포함되

지 않은 데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 순생산물세는 평균적으로 약 

3,377억 원이며 15세 이상 인구는 평균 약 15만 명

이다.  

IV. 분석 결과

1. 광역자치단체 분석 결과

1) 광역자치단체 기본모형 분석 결과

분석에 앞서 전기 종속변수의 내생성 검증을 위해 

Davidson and MacKinnon(1993)이 제안한 DWH 검

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로그를 취한 순

생산물세와 15세 이상 인구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DWH 검정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순생산물세,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두 변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

에 β3의 t-통계량이 각각 –1.10, 0.67, -1.62로 산정

되어 전기 종속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

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광역권 분석에서는 시스템 

GMM보다는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이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에서 인구이동 변화율

이 1인당 GRD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동일 시도 내 이동 변

화율이 1인당 생산성에 양(+)의 효과가 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타 시도 간 순이동 

변화율은 1인당 생산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기 종속변수의 추정치도 모

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usman(1978)이 제안한 Hausman test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Hausman 통계량이 크게 산

정되어 모두 고정효과 추정방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7> 참조).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전기 종속변수
0.8673*** 
(28.27)

0.9944*** 
(90.96) 

0.8635*** 
(27.96) 

0.9946*** 
(90.69) 

0.8676*** 
(28.14) 

0.9958*** 
(94.33) 

동일 시도 내 
이동

0.0549*  
(1.68) 

0.0722** 
(2.13) 

- -
0.0542*

(1.63) 
0.0699*** 
(2.03) 

타 시도 간 
순이동

- -
0.0001 
(0.38) 

0.0003 
(0.85) 

0.0000 
(0.14) 

0.0002 
(0.56) 

상수항
3.2627*** 
(4.39) 

0.1530 
(0.58) 

2.4143*** 
(4.51) 

0.1119 
(0.59) 

2.3422*** 
(4.38) 

0.0898 
(0.49)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그룹 개수 16 16 16 16 16 16 

관측치 개수 192 192 192 192 192 192 

R2 0.9623 0.9592 0.9617 0.9584 0.9623 0.9592 

Hausman test 138.60*** 35.81*** 33.07***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
      2) 괄호 안은 t-통계량을 나타냄.

표 7 _ 광역자치단체 추정 결과(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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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도 내 이동이 잦아지면 1인당 소득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권 내에서 인구이

동이 활발해지면 경제활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있다 할지

라도 1인당 소득 수준에는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의 연

구와 상이한 것인데 변창욱, 최윤기, 김동수(2011)에

서는 동일 시도 내 순이동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결

과로 보인다. 

인구이동 변수와 별도로 모형 3의 고정효과모형

에 의하면 (전기 종속변수) 추정치가 0.8676이며 수

렴속도(β)는 -0.1324로서 특정 지역의 전기 1인당 

소득이 1% 낮은 경우 1인당 소득 증가율은 0.1324%

가 높다고 볼 수 있어서 1인당 소득 수준의 수렴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광역자치단체 확장모형 분석 결과

다른 경제변수가 1인당 소득 수준에 미친 효과를 통

제하기 위하여 확장모형에서는 순생산물세와 15세 

이상 인구의 로그값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동일 시도 내 이동과 타 시도 간 순이동 변화율 변

수 추정치의 부호(sign)와 통계적 유의성은 기본모형

과 유사하다. 다만 Hausman test 결과가 기본모형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모형 2에서만 고정효과 모형이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그러나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인구이동

으로 인한 소득 수준의 수렴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발산이 발생하고 있다. 즉 동일 시도 내 이동 변화율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서 

지역 내 이동의 격차로 인해 1인당 소득의 발산이 발

생하고 있었다.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전기 종속변수
0.7894*** 
(23.09)  

0.9052*** 
(36.18)  

0.7823*** 
(22.76)  

0.8995*** 
(35.34)  

0.7879*** 
(22.87)  

0.9103*** 
(36.70)  

동일 시도 내 
이동

0.0456  
(1.46)  

0.0607*  
(1.86)  

- -
0.0477  
(1.50)  

0.0602*  
(1.81)  

타 시도 간 
순이동

- -
-0.0001  
(-0.20)  

0.0001  
(0.48)  

-0.0001  
(-0.43)  

0.0001  
(0.27)  

순생산물세
0.0902*** 
(4.46)  

0.0516*** 
(3.87)  

0.0931*** 
(4.56)  

0.0545*** 
(4.02)  

0.0911*** 
(4.47) 

0.0491*** 
(3.72) 

15세 이상 인구
-0.0709  
(-1.26)  

-0.0466*** 
(-3.49)  

-0.0802  
(-1.42)  

-0.0497*** 
(-3.65)  

-0.0693  
(-1.23)  

-0.0443*** 
(-3.35)  

상수항
2.8603*** 
(4.21)  

1.2328*** 
(3.58)  

3.0086*** 
(4.44)  

1.3117*** 
(3.74)  

2.8584*** 
(4.19)  

1.1637*** 
(3.42)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그룹 개수 16 16 16 16 16 16

관측치 개수 192 192 192 192 192 192

R2 0.9665 0.9644 0.9661 0.9639 0.9666 0.9642 

Hausman test 4.53 98.14*** 12.45*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괄호 안은 t-통계량을 나타냄.

표 8 _ 광역자치단체 추정 결과(확장모형)

110   국토연구 제85권(2015. 6)



그리고 순생산물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한 지역의 조세액이 증가하

면 그 지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

났고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비일관되게 산정되었는

데 대체로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이동 변수와 별도로 모형 3의 임의효과 모형

에서 1+β(전기 종속변수) 추정치가 0.9103이며 수렴

속도(β)는 -0.0897로 특정 지역의 1인당 소득이 1% 

낮은 경우 1인당 소득 증가율은 0.0897%가 높다고 

볼 수 있어서 1인당 소득 수준의 수렴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형 3에서도 지역 내 인구이동으로 인하

여 소득 수준의 수렴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발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세액에 의해서도 1인당 소득의 지역 간 

발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의 경

제활동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액이 증가하면 이

는 지역 간 경제 수준 격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의 

지역 간 수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해당 지역의 생산가능인구의 증대는 인구유입과 

인구의 자연발생적 증가에 기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

하여 해당 지역의 노동력이 풍부해질 것이며 1인당 

소득의 증가 속도를 감소시켜 지역 간 1인당 소득 격

차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는 인구순이동과 자연 증가

에 기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순이동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의 발산을 유발하고 있지만 15세 이상 인

구 증가는 1인당 소득의 수렴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

에 인구의 자연 증가도 1인당 소득의 수렴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훈(2010)의 연구와 일부 유

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2. 기초자치단체 분석 결과

1) 기초자치단체 기본모형 분석 결과

전기 종속변수가 내생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광

역자치단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DWH 검정방법을 

이용하였다.

검정 결과, 순생산물세와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두 변수의 로그값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 β3의 t-통

계량이 각각 –2.18, –0.56, –10.16으로 산정되었

다. 15세 이상 인구의 로그값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t-통계량이 유의 수준보다 작게 산정되었고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t-통계량이 크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DWH 검증방법에 따르면 전기 종속변수가 외생적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분석에서는 시스템 GMM이 보다 적

절함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시스템 GMM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 변화율은 광역권 분석과 달리 

1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변화율은 

1인당 소득에 미약하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포항, 창원, 구

미 등과 같은 도시들은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

이동이 양(+)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이동 변화율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졌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타 시도 간 순

이동 변화율은 1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는데 이는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경제활동이 활발

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인구 순유출

역내 및 역외 간 인구이동과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   111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전기 종속변수
0.9722*** 
(34.48)  

0.9725*** 
(37.34)  

0.9761*** 
(37.64)  

0.9713*** 
(34.57)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

-0.0147  
(-0.73)  

- -
-0.0129  
(-0.64)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
0.0001*** 
(2.41)  

-
-

0.0001**  
(2.44)  

타 시도 간 순이동 - -
-0.0003  
(-1.54)  

-0.0003  
(-1.44)  

상수항
0.4820  
(1.02)  

0.4765  
(1.09)  

0.4132  
(0.98) 

0.4946  
(1.08)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그룹개수 207 207 207 207

관측치 개수 1,635 1,633 1,635 1,633 

A-B 1계 자기상관 -6.09*** -6.05*** -6.11*** -6.03***

A-B 2계 자기상관 -0.04 -0.19 -0.10 -0.16

Hansen test 101.51*** 99.09*** 102.60*** 99.95***

Wald 3,348.92*** 3,949.58*** 3,918.09*** 3,474.40***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
      2) 괄호 안은 z-통계량을 나타냄.

표 9 _ 기초자치단체 추정 결과(기본모형)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전기 종속변수
0.9225*** 
(27.77)  

0.9117*** 
(24.66)  

0.9237*** 
(28.07) 

0.9115*** 
(24.51)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이동

-0.0266  
(-1.33)  

- -
-0.0223  
(-1.09)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이동

-
0.0001**

(2.06) 
-

0.0001*  
(1.88)  

타 시도 간 순이동 - -
-0.0002  
(-1.05)  

-0.0001  
(-0.89)  

순생산물세
0.0576*** 
(3.31) 

0.0624*** 
(3.19) 

0.0556*** 
(3.27) 

0.0628*** 
(3.23)  

15세 이상 인구
-0.0746*** 
(-3.22)  

-0.0807*** 
(-3.10) 

-0.0719*** 
(-3.18) 

-0.0812*** 
(-3.13) 

상수항
1.4871** 
(2.45) 

1.6819**

(2.45) 
1.4575** 
(2.42) 

1.6853** 
(2.44)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그룹개수 195 195 195 195

관측치 개수 1,511 1,509 1,511 1,509 

A-B 1계 자기상관 -5.36*** -5.29*** -5.39*** -5.27***

A-B 2계 자기상관 0.12 -0.03 0.05 0.01

Hansen test 102.77*** 100.72*** 103.72*** 103.16***

Wald 22,894.77  23,712.70 21,673.50 21,990.90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
      2) 괄호 안은 z-통계량을 나타냄.

표 10 _ 기초자치단체 추정 결과(확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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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므로 타 시도 간 순이동 변수는 1인당 소득

에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이동 변수와 별도로 모형 4에서 1+β(전기 종속

변수) 추정치가 0.9713이며, 수렴속도(β)는 -0.0287로

서 특정 지역의 1인당 소득이 1% 낮은 경우 1인당 소

득 증가율은 0.0287%가 높아서 1인당 소득의 수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시스템 GMM 추정의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검증

하는 방법으로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 검증방법(이하 A-B 자기상

관 검증방법)과 도구변수의 과대식별 적절성에 대한 

Hansen test를 수행할 수 있다.

시스템 GMM에서는 원래 방정식을 1계 차분한 

이후에 차분한 전기 종속변수의 도구변수로 전기 종

속변수의 과거값과 이를 차분한 과거값을 이용하는

데 이때 원래 방정식의 오차항(<식 7>의 uit)에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만 도구변수인 전기 종속변수의 과거값과 이

를 차분한 과거값이 금기의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

지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식 7>의 1계 차분한 오차항

(△uit)에 1계 자기상관은 존재해야 하고[cov(△uit, 

△uit-1)≠0], 2계 자기상관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cov(△uit, △uit-2)=0]. 따라서 A-B 1계 자기상관 통

계량은 값이 커야 할 것이고 A-B 2계 자기상관 통계

량은 작은 값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10) 

이와 다른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방법으

로 Hansen이 제안한 과대식별 검증방법(이하 Hansen 

test)이 존재하는데 귀무가설은 과대식별이 적절하

다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 A-B 1계 자기상관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A-B 2계 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서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Hansen test에서는 과대식별이 적절

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었다. Arellano and 

Bond(1991)는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에

는 과대식별 검증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A-B 자기상관 검증방법에 따라 도구변

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모형별로 자료의 개수가 일부 차이가 존재

하는데 이는 전기 종속변수의 도구변수로 정기 종속

변수의 과거값과 전기 종속변수를 차분한 과거값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자료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개별 인구이동변수와 결합하

여 모형별로 자료의 개수가 차이가 나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확장모형 분석 결과

다른 경제변수가 1인당 소득 수준에 미친 효과를 통

제하기 위하여 순생산물세와 15세 이상 인구의 로그

값을 설명변수로 추가하는 확장모형 분석을 시도하

였다. 인구이동 변수 변화율의 추정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이 모두 기본모형과 유사하다(<표 10> 참조).  

순생산물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지역의 조세액이 증가하면 그 지역

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의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세 이상 인구

가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이동 변수와 별도로 모형 4의 추정 결과에서 

1+β(전기 종속변수) 추정치가 0.9115이며 수렴속도

(β)는 -0.0885로서 특정 지역의 1인당 소득이 1% 낮

은 경우 1인당 소득 증가율은 0.0885%가 높다고 볼 

수 있어서 1인당 소득 수준의 수렴이 발생하는 것으

10) 귀무가설이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통계량이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작으면 귀무가설을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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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이 증가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으로 인하여 1인당 소득의 발산

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세액에 의해서도 1인당 소득의 지역 간 

발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의 경

제활동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액이 증가하면 이

는 지역 간 경제 수준 격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의 

지역 간 수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광역자치단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인구순이동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의 발산을 유발하고 있지만 15

세 이상 인구 증가는 1인당 소득의 수렴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증가도 1인당 소득의 수렴

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A-B 자기상관 검증방법

과 과대식별 검증을 시도하였는데 검정 통계량이 기

본모형과 유사하게 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A-B 자기상관 검증방법에 따라 

도구변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분석 종합

본 절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분석모

형 중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기본 및 확장모형 3을 선택하였

고 기초자치단체는 기본 및 확장모형 4를 선택하였

다. 이는 동 모형들에서 인구이동 변수가 모두 고려

되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Hausman 검증 결과에 따

라 기본모형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지만 

확장모형에서는 Hausman 검증의 통계량이 10% 수

준에서 유의하여 임의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리

고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인구이동 변수에 대해 비

교분석하였다. 

<그림 1>은 주요 분석 결과의 인구이동 변수 추정

치를 요약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동일 시

도 내 이동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타 

시도 간 순이동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 시도 내 인구이동이 증가하면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1인당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다른 인구이동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인구이동이 증가하

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1인당 소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 분석에서 동일 시도 내 인구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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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_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분석 종합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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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

확장모형 4



해당 지방자치단체 1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면 그

중에서 동일 시도 내 타 시구군 간 인구이동은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내 순

이동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에서 타 시도 간 순이동은 모두 1인당 소득에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이동으로 인하여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어떠한 변화

를 보일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기

존 연구와 달리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

단체 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 간 이동뿐만 아니라 지

역 내 이동까지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

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 달리 설명변수로 전기 종속변

수를 이용하는 데 따른 내생성 검증을 시도하였고 이

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스템GMM 방법을 이용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지역 

내 이동(동일 시도 내 이동)을 통하여 1인당 소득의 

발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역 간 

이동(타 시도 간 이동)은 1인당 소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조세액에 의해서

도 1인당 소득의 발산이 있었다. 다만 15세 이상 인

구에 의해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다소나마 확

인할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이동(동일 시도 내 동

일 시군구 내 이동)은 1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었으며 지역 간 이동 중 타 시도 간 이동의 경우

에도 1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

나 동일 시도 내 및 타 시군구 간 이동은 1인당 소득의 

발산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역권 분석과 유사하게 조세액은 지방자

치단체 간의 1인당 소득의 발산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15세 이상 인구는 1인당 소득의 수렴을 유발하고 있

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 광역권 분석과 기초자치단체 

분석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

역권 차원에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보다 지역 내 인구

이동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이동 및 통

행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경제

활동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

도권 및 충청권 등의 지역 내 인구이동 수준이 높다

는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로

의 기관 이주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관

이전은 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지만 오히려 주변 기초자차단체에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11) 

본 논문의 기초자치단체 분석을 감안하면 세종특

별자치시12) 와 혁신˙기업도시 주변 기초자치단체에

서의 인구 유입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하여 주변 기초

자치단체와의 1인당 소득 격차가 증대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혁신˙기업도시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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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제 전북 혁신도시의 전입인구는 약 7,700여 명인데 수도권 등 타 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 내 인구이
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김동욱 2008).

12) �본 분석의 정의에 따르면 충청권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인구이동은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이동이 아니라 타 시도 간 이
동임. 다만 다른 혁신 및 기업도시와 비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이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따라서 

주변 시군구에서 인구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협력업체가 세종특별

자치시 및 혁신˙기업도시로 함께 이전할 것인데 이

에 따른 인력 및 일자리 창출이 세종특별자치시 및 혁

신˙기업도시에서 발생할 것이며 이는 주변 시군구

의 인구 유입 동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 시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된 협력업체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

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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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발

전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자치

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이동이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 및 임의효과 

추정방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 분석에 의하면 동일 시도 내 이동을 통

하여 1인당 소득 수준이 발산하고 있었는데 동일 시도 

내 인구이동이 증가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분석에 의하

면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이동을 통하여 1인당 소

득의 발산이 확인되었다. 즉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순이동이 증가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소

득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순생산물세 수준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소득 발산을 유발하고 있었지

만 15세 이상 인구 수준은 1인당 소득의 수렴을 초래

하였다.  

요약

주제어:  인구이동, 경제성장, 수렴, 발산, 패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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